
<대교 학생 스토리> 

 

기획의도 

대교 전화 영어 광고 

 

시놉시스 

주인공이 학교에 남아 과제를 하던 중 배가 아파서 화장실로 향한다. 화장에서 들

려오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에 두려워하며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문옆서 대교 톡앤

큐를 듣던 승호와 눈이 마주친다. 

 

등장인물 

김윤호 (21) - 주인공 

양승호 (21) – 대교 톡앤큐를 듣는 인물 

 

 

 

 

 

 

 

 

 

 

 

 

 

 

 



S#1 실내 / 강의실 

 

과제가 끝나지 않아 학교에 남아서 마무리를 하던 윤호가 갑자기 배를 잡으며 화장

실로 향한다 

 

   윤호   (아픈 배를 잡으며) 아오 배야 갑자기 난리네 

 

 

S#2 실내 / 화장실 

 

볼일을 본 뒤 손을 씻으러 나온 윤호는 틀어져 있는 수도에 의문을 가지고 물을 

끈다.  

   

   윤호   아까도 나오고있었나? (수도를 닫으며) 빨리하고 집이나 가야지 막차 

끊기겠다.  

 

이때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난다. 이에 놀란 윤호는 화장실의 모든 칸을 열어

보며 누군가 더 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 칸 문까지 열어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다 

 

윤호   뭐야 괜히 놀랐네 

 

 

S#3 실내 / 복도  

 

화장실에서 나와 문이 닫히는 순간 바로 옆에 서있는 승호를 보고 놀라 소리지른

다. 

 



   윤호   (깜짝 놀라 소리지르며) 너 뭐야 지금 뭐해? 아오 심장이야 

 

   승호   어? 나 지금 영어 공부 중... 

 

   윤호   뭔 영어? 교양? 과제 없지 않아? 

 

   승호   그게 아니라 대교 톡앤큐 알아? 전화영어 수업인데 

 

   윤호    전화영어? 뭔데 나도 알려줘 나도 영어 심각해... 

 

   승호   그래? 그럼 너도 한번 해봐 

 

‘영어? 어렵지 않아 톡앤큐와 함께라면!‘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주인공과 친구가 

복도에서 톡앤큐를 신청하는 모습이 나온다. 대교 톡앤큐를 검색하세요? 

 


